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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교사를 위해 학

생들이 특별한 선물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.

브라질 세아라주 브레죠산투에 있는 한 직업학

교로 새로 부임한 브루노 파이바 교사는 2개월이 

지나도록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해 급기야 학교에서 

숙식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. 하지만 브라질의 관

료적 제도 때문에 교사로 정식 승인을 받는 데 너

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탓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

어 결국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.

그러던 지날 달 초 파이바 교사는 언제나처럼 수

업을 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 반응

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. 학생들은 파

이바 교사에게 감사의 쪽지를 썼다면서 읽어보라

고 했다. 그는 학생들 책상 위에 있는 쪽지를 하나

씩 읽어나갔다.

이후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도 작은 선물 상자 하

나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. 그는 학생들이 상자

를 열어보라는 말에 상자를 열어보고 놀라지 않

을 수 없었다. 상자에는 초콜릿과 함께 현금 400헤

알(약 100달러)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. 이 돈은 학

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이바 교사를 위해 

모아준 것으로, 브라질에서는 월 최저 임금이 880

헤알로 꽤 큰 금액이었기 때문이다.

그때 모습을 한 학생이 촬영한 영상은 지난달 16

일 파이바 교사의 페이스북에 공유돼 많은 사람

의 관심을 끌고 있다.

네티즌들은“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”,“좀 기

다려, 울고 올게”,“이것이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

이다”,“멋진 학생들이다”등 호평을 보였다.

월급 못 받은 교사 위한 
제자들의 선물

경전철을 타고 가던 승객들이 하마터면 수장될 

뻔했다. 

12일‘나우뉴스’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한 바

에 따르면 열대성 태풍‘버드’가 강타하면서 멕시

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선 지난 9일 엄청난 

폭우가 쏟아졌다. 여기저기에서 가로수가 뿌리째 

뽑히면서 쓰러지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

출했다.

특히 경전철 침수는 특히 아찔한 사고였다. 과달

라하라의 경전철은 이날 데르마톨로히코역 인근에서 

경사진 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바퀴가 잠길 정도로 침

수된 구간에 들어섰다. 기관사는 침수된 구간을 통과

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, 뒷걸음치기 시작했지만 경전

철은 빠져나오지 못했다. 줄기차게 비가 내리면서 순

식간에 물은 경전철의 창문 높이까지 불어났다. 당시 

경전철에 타고 있던 승객은 약 90여 명. 

승객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하기 시작했다. 하지만 

고인이 된 아버지를 관 대신 차에 태워 매장한 한 남

성이 논란이다.

1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나이지리아 남성 아주부이

케의 사연을 전했다. 

이 매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부호인 이 남성은 

최근 아버지를 노령으로 잃었다.

아주부이케는 늘 아버지에게‘언젠가 눈이 부실 

만큼 멋진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’고 약속해왔

다.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

시자 그는 마지막 여정을 제대로 배웅해야겠다고 마

음 먹었다.

그 길로 지역 BMW 매장으로 가서 6만 6,000파운드

(9만 달러)를 주고 새 차를 구매했다. 늦었지만 생전에 

약속했던 고급 자동차 안에 아버지를 태운 뒤 죽음을 

기리고 싶었기 때문이다.

장례식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상여꾼들은 통나무

경전철 탔다가 익사할 뻔한 사연

아버지 장례식에서 관 대신 
BMW사용한 아들 논란

당시 밖엔 최고 3m까지 물이 찬 상태여서 열차에서 

빠져나간다고 안전지대는 아니었다. 열차에서 빠져나

온 승객들을 구한 건 서핑보드와 물놀이 기구 등을 

갖고 달려온 주민들이었다.

한 여자승객은“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한 남자

가 서핑보드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다.”면

서“용감한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

났을 수도 있었다.”고 말했다.

를 이용해 손으로 직접 1.8m 깊이의 움푹 파인 묏자

리에 고인의 시신을 태운 차를 내려놓았다. 이 같은 장

례식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“위성 네비게이션이 장착

된 자동차가 고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게끔 도와

줄 것”이라고 비꼬았다.

▲ 파이바 교사가 학생들이 선물한 상자를 열어보고 놀라고 있다.

▲ 주민들이 서핑보드 등을 이용해 승객들을 구하고 있다.

▲ 상여꾼들이 고인의 시신을 태운 차를 내려놓고 있다.


